
1. 사안의 개요

원고와 피고와 교제를 하던 중 원치 않는 임신으로 두 번의 임신중절수술을 하게 되었고,

원고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피고의 의사에 따라 두 번의 임신중절을 하였고, 특히 두

번째 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피고가 낳자, 지우자를 3번이나 번복하는 바람에 10주차에

임신중절수술을 하여 신체적,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 피고로부터 원고의 임신중절수술

로 인한 신체적,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각서

를 작성하였으나,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사례

2. 관련 법리(무변론 전부 승소사례)

민사소송법 제257조(변론 없이 하는 판결)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

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

다. 다만,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

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

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

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.

제256조(답변서의 제출의무)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

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

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.

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
